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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요

연구�배경�및�목적

디지털 전환 시대 통신망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됨

이러한 맥락에서, OTT 미디어를 중심으로 축적된 트래픽 증가와 가치 전환 메커니즘에 관한 

학술적·제도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OTT 미디어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OTT 미디어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함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고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순환 구조를 살펴보고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소비자가 통신서비스와 OTT 플랫폼에 구독/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에 따른 

OTT 콘텐츠 이용 경험 개선은 OTT 미디어 사업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 OTT 미디어 시청 증가에 따른 트래픽 증가는 통신서비스 요금제 전환 유인을 제공하여 통신사업자에게

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네트워크 품질 향상이 OTT 미디어 가치로 전환되는지, OTT 사용 증가가 통신서비스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음

� 연구�프레임워크�

ICT정책�이슈&트렌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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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먼저,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순환 구조를 정의하여, 생태계 내 OTT 콘텐츠 제공 

과정에서 OTT 플랫폼과 통신사업자 간 가치 전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소비자 인식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1) 콘텐츠 시청 QoE(Quality of Experience) 향상이 

소비자 가치 인식으로 이어지는지, (2) OTT 미디어 사용 증가가 통신서비스 요금제 선택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의 선순환 구조의 유효성과 제약요인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선행�연구�검토

네트워크�투자,� OTT�미디어�QoE,�소비자�가치�간�관계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 네트워크 투자와 고품질 콘텐츠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작동하며, 

콘텐츠 품질 증가는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Baranes, 2014; Kim, 2020)

OTT 미디어 이용 시 인터넷으로 인한 연결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은 소비자들의 OTT 

미디어 가치 인식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Krishnan & Sitaraman, 2012; 

Dobrian et al., 2013)

다만, 서비스 유형(숏폼 vs 라이브)과 품질 요소에 따라 소비자의 가치 인식과 민감도가 상이

하게 나타날 수 있음 (Bauner & Espín, 2023; Xie et al., 2024)

OTT�미디어�이용과�통신서비스�요금제�선택�간�관계

OTT 미디어 이용 확대는 더 높은 속도와 데이터 용량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며, ISP는 수요에 

맞춘 요금 구조를 통해 비용을 반영할 수 있음 (BEREC, 2022)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통신사업자 

ARPU는 정체되는 현상이 관찰됨 (Ericsson, 2022; Tefficient, 2025)

이러한 현상은, 비선형 요금 환경과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추가 수요가 요금제 업그레이드로 

이전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Grubb, 2015; Lambrecht & Skiera, 

2006)

연구의�필요성과�접근�방법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순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QoE 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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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비자 가치 증대 효과가 콘텐츠 유형과 개별 QoE 요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OTT 

사용 증가가 실제 요금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1) 네트워크 품질과 연결된 개별 QoE 요소의 보장이 여러 형태의 OTT 미디어 

이용자 가치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2) OTT 미디어에 따른 추가 수요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수익 실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데이터�수집

숏폼 및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025년 

7월),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9.7세였으며, 일평균 OTT 이용 시간의 중간값은 108분,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의 중간값은 39.21GB, 평균 OTT 구독료는 23,907원으로 나타났음

OTT�이용�시�영상�품질�요소�중요도�컨조인트�분석

숏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하여 영상 해상도(720p→1080p), 시작 지연(없음~3초 이상), 

버퍼링 발생률(없음~자주), 월 요금 등 속성을 조합한 선택지를 제시하여 응답자의 선택을 분석

직교 설계(Orthogonal design)를 통해 속성 수준의 편향을 최소화했고, 이를 통해 각 속성의 

부분효용(Part-worth Utility)과 지불의사금액(WTP),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를 

도출

OTT�데이터�사용량과�이동통신�요금제의�비선형�관계�분석� (스플라인�회귀)

이동통신 요금제를 종속변수, OTT 데이터 사용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뒤 비선형 모형과 회귀 

스플라인으로 분석을 시행함

구체적으로, 회귀 스플라인을 활용하여 전체 데이터 범위를 여러 구간(0~10GB, 10~30GB, 

30~50GB, 50GB 이상)으로 나누어 추정하는 준모수적 방법론을 적용하였음

또한, 2차항을 도입하여 구성한 비선형 모형에 조절효과로 요금제 종류(정량, QoS, 무제한)를 

도입하여 요금제별 차이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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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및�해석

컨조인트�실험�결과

컨조인트 실험 결과, 콘텐츠 유형(숏폼, 라이브 스트리밍)별 QoE 가치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

으며, 숏폼 및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 시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네트워크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숏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는 QoE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민감도를 보였으나, 두 서비스 

모두 영상 품질을 가장 중요한 가치 요인으로 인식하였음

숏폼의 경우 시작 지연보다는 버퍼링을, 스트리밍의 경우 버퍼링보다는 시작 지연을 소비자가 더 

큰 효용의 변화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소비자들이 느끼는 영상 품질 요소 중 해상도 관련 속성의 중요도가 

가격 속성보다 높게 나와, 가격에 대한 민감도에도 불구하고 해상도 안정성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콘텐츠�유형별�QoE�세부�요소 �효용�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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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라인�회귀분석�결과

월 OTT 데이터 사용량과 이동통신 요금제 선택 간에 비선형 관계가 관측되어 데이터 트래픽 

수요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함

0~10GB 구간에서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요금제가 상승(1GB당 4.7%)하나, 10~30GB 구간에서는 상승률이 

정체(1GB 0.8%)되며 30GB 이상 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추가 트래픽 수요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OTT 이용에 따른 중·고사용구간에서 추가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모바일 트래픽이 연평균 20.6% 증가하는 동안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은 연 

3% 미만 성장에 그친 현상과 연결지어 해석해 볼 수 있음

다만, 본 분석이 OTT 이용 트래픽과 요금제 선택 간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외 OTT 

이용 성향이나 패턴 등 관련 요인들이 요금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OTT�데이터�사용량과�요금제�지출의�비선형�관계�



� 결론�및�시사점

본 고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분석하여 네트워크 투자 

유인 제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연구 결과, 네트워크 품질과 연관된 OTT 미디어 시청 QoE가 소비자의 추가적인 지불 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OTT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추가 수요가 요금제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 OTT 미디어로 인한 데이터 수요 증가가 통신사업자의 

수익으로 이어져 투자 유인이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의 연결고리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순환 구조에서의 구조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등 대안적 접근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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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 연구�배경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주는 인프라로써 통신망 투자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은 감소하여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음 (여재현 외, 2021; Telefónica, 2022)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 수준은 글로벌 대비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의 등장으로 인해 통신망에 대한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높

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4월 5G 전국 커버리지 구축을 완료하였고1), 2024년 6월 기준 광섬유 

네트워크 가입률도 90% 이상으로2), 글로벌 수준에서 매우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하지만, 과거 라이브 스트리밍 등 OTT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으로 버퍼링 최소화, 초저지연, 

안정적 품질 유지 등 보다 고도화된 QoE(Quality of Experience) 향상이 핵심 요구사항이 

되었던 것처럼(Dobrian et al., 2013), 향후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통신망에 대한 요구수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메타버스, XR 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는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훨씬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며 (GSMA Intelligence, 2014), 생성형 AI 서비스는 대규모 모델 연산과 실시간 처리를 

위해 막대한 데이터 전송 능력과 초저지연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Wang et 

al., 2023; Xu et al., 2024)

따라서, 새롭게 등장할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통신망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시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통신망에서의 데이터 트래픽 성장을 이끈 OTT 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적·제도적 논의가 이어져왔음

글로벌 네트워크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트래픽 증가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주요 OTT 미디어 서비스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으나(Axon Partners, 2022; 

Sandvine, 2023),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에는 혼재된 시각이 존재함

먼저, OTT 미디어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들이 있음 (Axon Partners, 2022; Baranes & Vuong, 2023; Kim et al., 2025; 곽정호 

& 나호성, 2021; 곽정호 & 남승용, 2021)

1) 뉴데일리 보도자료, “과기부, 농어촌 지역 5G 전국망 구축 완료... 상용화 2개월 앞당겨”, 2024.4.18.
2) OECD Broadband statistics, “1.10. Percentage of fibre subscriptions in total fixed broadband, Jun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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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통신사업자와 OTT 미디어 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인과

관계 해석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들도 존재함 (BEREC, 2022; 

Marcus, 2014)

이러한 학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Baranes & Vuong, 2023; Kim & Lee, 2025)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고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순환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어떠한 

방향의 고민이 필요할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순환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는 통신서비스와 

OTT 플랫폼에 모두 구독/가입하고, OTT 미디어 사업자는 통신사업자의 망을 통해 OTT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소비자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신서비스와 OTT 

플랫폼을 이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음 (그림 1)

이러한 구조에서 이상적으로는, OTT 미디어 사업자는 자사 콘텐츠와 플랫폼 품질,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러한 품질의 개선이 OTT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 증대로 이어져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며, 이러한 편익 증대는 양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사용/프리미엄 

서비스 사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의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어떠한 방향의 고민이 필요

할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그림� 1� 소비자�관점에서의�디지털�콘텐츠�생태계의�순환�구조

*�출처:�저자�작성



www.etri.re.kr� 3

이를 위해, 선순환 구조의 두 가지 핵심 연결고리인, (1) 콘텐츠 시청 QoE 향상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가치 인식 증가로 이어지는 지, (2) OTT 미디어 사용 

증가와 통신서비스 요금제 선택 간 관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그림 1)

(1)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에 따른 OTT 미디어 콘텐츠 가치 증가가 OTT 미디어에 대한 

지속 사용/프리미엄 사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TT 플랫폼 콘텐츠 품질 

중 네트워크와 연관된 요소인 QoE 향상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가치 인식 증가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2) OTT 미디어 서비스 품질 개선에 따른 OTT 미디어 콘텐츠 가치 증가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속 사용/프리미엄 사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TT 미디어 시청 목적 

모바일 데이터 사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금액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2 �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와 네트워크 인프라 관점에서 OTT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가 

OTT 플랫폼과 통신사업자에게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QoE 향상과 OTT 미디어 시청 

목적 데이터 사용량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순환 구조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창출된 가치가 어떻게 OTT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에게로 

순환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다음으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OTT 미디어 콘텐츠 품질 요소인 QoE 향상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서비스 가치와 지불의사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함

컨조인트 선택 실험을 통해 해상도, 시작 지연, 버퍼링 비율 등 영상 품질 요소별 부분 효용과 

지불의사금액(WTP)을 측정하여 QoE 향상의 소비자 가치 창출 효과를 정량화함

또한, 소비자들의 OTT 미디어 시청을 위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현재의 요금제 구조 

하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OTT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제 선택 간의 관계를 비선형 모델과 회귀 스플라인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미디어 시청에 따른 추가 수요와 통신서비스 선택 행태 간 관계를 이해

하고 선순환 구조 작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두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

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유인 제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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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검토

1 � 개요

2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QoE(Quality of Experience) 중심의 품질 요구사항과 

소비자 가치, 그리고 OTT 미디어 시청과 통신서비스 요금제 선택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음

먼저, 네트워크 투자를 통한 QoE 향상이 소비자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서비스 

유형과 품질 요소에 따라 소비자의 가치 인식과 민감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검토하였음

다음으로, OTT 미디어 시청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증가가 소비자 통신서비스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쳐 통신사업자로의 가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음

2 � 네트워크�투자,� OTT�미디어�QoE,�소비자�가치�간�관계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을 때, 네트워크 투자와 QoE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작동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콘텐츠 품질 증가는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가 뒷받침되었을 때, 네트워크 사업자와 OTT 플랫폼 간 관계에서 고

품질 콘텐츠가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고, 향상된 네트워크가 다시 더 나은 콘텐츠를 가능하

게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음 (Barenes, 2014; Kim, 2020)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콘텐츠 품질은 네트워크 투자 유인과 소비자 후생을 함께 증가

시킬 수 있음 (Barenes, 2014; Rabbani et al., 2024)

OTT 미디어 이용 시 인터넷으로 인한 연결성에 대한 경험은 소비자들의 OTT 미디어 

가치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온라인 영상 시청 시 시작 지연이나 버퍼링과 같은 QoE 관련 요소들이 시청시간 감소, 

재방문율 감소, 서비스 이탈 등 OTT 서비스 이용 경험과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Krishnan & Sitaraman, 2012)

인도 OTT 미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OTT 미디어 이용 시 인터넷

으로 인한 연결성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경험은 OTT 지속 사용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Nagaraj et al., 2021)

다만, OTT 미디어 이용 맥락에서 서비스 유형과 품질 요소에 따라 소비자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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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민감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동일한 품질 개선이라도 콘텐츠 유형(라이브 vs VOD, 숏폼 vs 롱폼)에 따라 가치·지불로의 

전이가 달라지며, 숏폼·라이브는 즉시성으로 인하여 시작 지연·버퍼링에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를 보일 수 있음 (Xie et al., 2024)

특정 품질 요소(해상도, 버퍼링, 지연)에 대한 민감도가 소비자 세그먼트별로 차이를 보이며, 

일부 품질 저하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둔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함 (Bauner & Espín, 2023)

따라서, OTT 미디어 콘텐츠 이용 맥락에서 실제로 네트워크 관련 QoE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QoE 요소들이 소비자 OTT 미디어 가치 인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

3 � OTT�미디어�이용과�통신서비스�요금제�선택�간�관계

OTT 미디어 이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제 선택 간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먼저, 통신서비스와 OTT 플랫폼 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OTT 미디어 

이용이 통신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함 (BEREC, 

2022; 김경아 외, 2023)

하지만, OTT 미디어 이용에 따른 통신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실제 통신사업자 

요금제 선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함

무제한 중심의 요금 구조와 경쟁 압력으로 추가 데이터 사용량의 한계 가격이 낮아 QoE 

향상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가 곧바로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상승 또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움 (Tefficient, 2025)

실제로, 과거 추세를 살펴보면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통신사업자 

ARPU는 정체되는 현상이 관찰됨 (Ericsson, 2022)

또한, 비선형 요금 환경에서 정액제 편향이나 소비자 부주의(inattention)으로 인하여, QoE 

향상 등으로 창출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추가 수요가 요금제 업그레이드나 추가 지불로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Lambrecht & Skiera, 2006; Grubb, 2015)

따라서, OTT 미디어 이용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현재의 요금제 

구조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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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의�필요성과�접근�방법

지금까지 검토한 문헌들은 통신사업자와 OTT 플랫폼 간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품질 개선을 통한 OTT 미디어 콘텐츠 가치 상승이 각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순환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음

선행연구를 통해 OTT 미디어 이용 시 네트워크 이용 환경과 연관된 QoE는 소비자의 

OTT 미디어 지속 사용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콘텐츠 

형태나 개별 QoE 요소가 실제 가치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OTT 미디어 이용이 통신서비스(데이터)에 대한 추가 수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추가 수요가 실제 통신서비스 요금제 선택을 

통해 통신사업자에게로 가치 순환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 네트워크 품질과 연결된 QoE 보장이 OTT 미디어 

이용자 가치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2) OTT 미디어에 따른 추가 수요가 이동통신서비

스 요금제 수익 실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음

먼저, QoE 보장이 이용자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컨조인트 선택 실험을 

통해 숏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품질 요소인 해상도, 시작 지연, 버퍼링이 소비자의 

서비스 가치 인식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그리고, OTT 미디어에 의한 데이터 추가 수요가 통신사 수익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검증

하기 위해, 비선형 모델과 스플라인 회귀분석을 통해 OTT 미디어 데이터 사용량 증가가 

현재의 요금제 구조 하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

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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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 데이터�수집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트래픽 변화 추세 확인 및 데이터 사용량 

차이에 따른 요금제 선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숏폼(Short-form) 및 라이브 스트리밍

(Live Streaming)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2025년 7월)

표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숏폼(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및 라이브 

스트리밍(유튜브 라이브, SOOP, 치지직, 위버스)를 활용 중인 응답자들로 제한하였으며, 성별 

및 주거지역은 우리나라 평균치에 기반하여 비율을 조정함

※ 숏폼�및�라이브�스트리밍�서비스의�종류는�현재�국내에서�공식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는�것으로�한정함

설문조사는 숏폼 및 라이브 스트리밍 품질 관련 컨조인트 선택 실험과 요금제 인식 및 미디어 

사용 관련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500명의 기초통계량은 부록 

표 5에 정리되어 있음

2 � OTT�이용�시�영상�품질�요소�중요도�컨조인트�분석

OTT의 형태 중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숏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 

영상의 품질 관련 요소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선택실험을 설계함

소비자들이 느끼는 영상 품질 지표는 대표적으로 시작딜레이, 해상도, 버퍼링 비율(Cisco, 

2020; ITU-T, 2017/2020; Krishnan & Sitaraman, 2012) 이 있으며 각 요소들의 적절한 

수준은 예비 설문(Pilot Survey)을 통해 도출하였음

숏폼 및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존 OTT 내 일부 서비스로 존재하거나 AVOD(Ad-based VOD) 형태로 수익을 

얻고 있기에 예비 설문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 가격 범위를 설정함

※ 예비�설문에서�응답자들은�숏폼/라이브�스트리밍이�YouTube�기준�기존�요금제의�약�27%의�가치를�

지닌다고�답변

표 1과 같이 속성 수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선택 전 정보 전달을 위해 부록의 그림 6와 같이 

카드의 형태로 응답자들에게 보여지게 됨

컨조인트 실험은 표 2에 보여지듯이 응답자들에게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해서 가장 

선호되는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속성에 대한 잠재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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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직교 설계(Orthogonal Design)을 통해 모든 속성 수준이 편향 없이 고려되도록 

선택지 구성을 하였으며, 이에 응답자들은 숏폼 및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 3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과제를 6번씩 수행하였음

표� 1 컨조인트�속성�수준�설정� (숏폼�및�라이브�스트리밍)

표� 2 컨조인트�실험�선택�세트�예시� (숏폼�및�라이브�스트리밍)

선택 대안 영상�품질(해상도) 초기�시작�지연 재생�중�버퍼링 월�요금

숏

폼
(���)

A 720p 없음(즉시�재생)
자주(3개�영상�당� 1회)

(2초�가량)
2,100원

B 1080p 짧음(~1초)
가끔(10개�영상�당� 1회)

(2초�가량)
5,900원

C 1080p 김(3초�이상) 없음 4,000원

선택 대안 영상�품질�하락 초기�시작�지연 재생�중�버퍼링 월�요금

라

이

브

(� � )

A
2단계�하락

(1080p→480p)
보통(5초�미만) 없음(0%) 2,100원

B
1단계�하락�

(1080p→720p)
없음(즉시�재생) 가끔(30분에� 1번) 4,000원

C 하락하지�않음 김(5초�이상) 자주(15분에� 1번) 5,900원

속성 수준(숏폼) 수준(라이브�스트리밍)

영상품질

1080p 하락하지�않음

1단계�하락� (1080p>720p)

720p 2단계�하락� (1080p>480p)

초기시작�지연

없음(즉시�재생) 없음(즉시�재생)

짧음(~1초) 보통(5초�미만)

김(3초�이상) 김(5초�이상)

재생�중�버퍼링

없음 없음(0%)

가끔(10개�영상�당� 1회) 가끔(30분에� 1번)

자주(3개�영상�당� 1회) 자주(15분에� 1번)

월�요금

2,100원 2,100원

4,000원 4,000원

5,900원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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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TT�데이터�사용량과�이동통신�요금제의�비선형�관계�분석

현재 사용 중인 이동통신 요금제 월 지출 금액을 종속변수, OTT 데이터 사용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비선형 모형과 회귀 스플라인을 활용하여 두 변수간의 비선형

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이동통신 요금제 금액은 결합할인이나 기기할인과 같은 부가적인 지불 금액을 제한 순수한 

요금제에 대한 지불 금액으로 사용하였으며, OTT 데이터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 데이터 

사용량에 OTT 모바일 데이터 사용 비율을 곱하여 사용하였음

두 변수간의 비선형성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귀 스플라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준모

수적(Semi-parametric) 방법론 중 하나로 전체 데이터의 범위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추정

하는 방식임

구간을 나누는 지점을 절점(Knot)이라고 하며, 각 절점에서 함수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고 선형 스플라인(Linear Spline)의 경우 각 구간에서 선형함수를 적합하되, 절점에서 

기울기가 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요금제 종류를 조절 변수로 도입하여 요금제의 종류(정량, QoS, 무제한)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보다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비선형 모형을 도입하여 추정함

비선형 모형의 경우 OTT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다차항을 도입하여 보다 데이터에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함이며, 회귀 스플라인의 경우 구간에 대한 계수와 구간 

별 차이를 확인하고 전체 구간에 대한 평균 해석이 아닌 구간 별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여 채택하였음

OTT 미디어 활용을 통한 데이터 사용은 사용량 구간 별로 요금제 선택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데이터 사용 구간 별로 요금제 선택의 이질성이 예상되기에 두 가지 형태로 

데이터 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데이터의 구조가 비선형적인 행태를 띌 때, 단순 선형회귀를 사용하게 

되어 잃는 정보를 다차항(비선형성)을 도입하거나 선형 스플라인의 도입을 통해서 적합한 

추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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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선형성을�극복하기�위한�회귀�스플라인�및�다차항�추정의�사용�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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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 컨조인트�실험�결과

컨조인트 실험 결과, 콘텐츠 유형(숏폼, 라이브 스트리밍)별 QoE 민감도 차이를 실증적

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유형에서는 네트워크 품질 안정성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숏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는 QoE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민감도를 보였으나, 두 서비스 

모두 영상 품질을 가장 중요한 가치 요인으로 인식하였음

특히, 실시간성을 중시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모든 품질 저하 요인에 대해 작은 변화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고민감형 이용 행태를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유형에서 응답자들이 느끼는 영상 품질 관련 속성의 중요도가 

가격 속성보다 높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존재함에도 QoE 기반의 서비스 품질인 

해상도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수준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 조건부�로짓�모델�추정�결과� (숏폼과�라이브�스트리밍)

분
류

숏폼(Short-form) 라이브�스트리밍(Live� Streaming)

�속성� 계수 표준오차 P �속성� 계수 표준오차 P

해
상
도

해상도

(1080p)
0.420

***
� 0.027 0.000

�품질�

하락�없음�
0.617

***
� 0.076 0.000

�품질�

1단계�하락�
0.067

**
� 0.032 0.038

시
작
지
연

지연�없음� 0.217
***
� 0.036 0.000 �지연�없음� 0.133

***
� 0.024 0.000

지연�짧음� 0.088
**
� 0.038 0.021 �지연�보통 0.011 0.023 0.620

버
퍼
링

버퍼링�없음� 0.249
***
� 0.036 0.000 �버퍼링�없음� 0.277

***
� 0.071 0.000

버퍼링�가끔� -0.047 0.029 0.110 �버퍼링�가끔� � 0.053
** 0.024 0.026

가
격

가격� (천원)� -0.317
*** 0.019 0.000 �가격� (천원)� -0.287

*** 0.018 0.000

참고� 1)� 숏폼� Baseline:� 해상도(720p),� 지연�많음,�버퍼링�자주

참고� 2)� 라이브�스트리밍� Baseline:� 품질하락� 2단계,�지연�많음,�버퍼링�많음

참고� 3)� ***� p<0.01,� **� p<0.05,� *� p<0.1,�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사용

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얻은 선택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건부 로짓 회귀 분석

(Conditional Logit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숏폼과 라이브 스트리밍의 

QoE 관련 세부 속성에 대하여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에 나온 조건부 로짓 회귀 분석 결과 숏폼의 경우 “버퍼링 가끔” 속성이,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지연 보통” 속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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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의 해상도 속성과 라이브 스트리밍의 품질 계수가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며 해상도 관련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숏폼 영상의 경우 버퍼링이 가끔 있는 것과 자주 있는 것 간에는 효용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상 시작 시 긴 지연이 

있는 것과 중간 정도의 지연이 있는 것은 효용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 숏폼�및�라이브�스트리밍�부분�효용(Part-worth� Utility)� (전체,�속성�별)

부분 효용(Part-worth Utility)을 측정했을 때, 숏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모두 해상도의 

변화에 가장 크게 효용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3)

숏폼에 대한 효용의 경우 버퍼링은 약간 있는 것과 많이 있는 것은 서비스의 가치를 떨어

뜨리며, 시작 딜레이의 경우 짧은 딜레이는 일정 수준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모든 QoE 요소(해상도 하락, 시작 딜레이, 버퍼링)에 대해 

약간의 하락에도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품질 관련된 요소들이 야기하는 불편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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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숏폼�및�라이브�스트리밍�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및�상대적�중요도(Relative� Importance)

지불의사 금액과 상대적 중요도로 각 속성을 조명하면, 해상도에 대한 지불의사 및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이는 가격 속성과 비교하여 중요도에서 

작은 차이를 보였음 (그림 4, Relative Importance)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요소 중 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편이나 그림 4의 “라이브 

스트리밍: Relative Importance”에 나온 수치를 확인해 보았을 때, 라이브 스트리밍 유형과 

같이 실시간성이 강조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연결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가격에 대한 거부감에 비해 높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2 � 스플라인�회귀분석�결과

스플라인 회귀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일정 데이터 사용량 수준에서는 OTT 

데이터 사용량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을 확인

하였음 (표 4)

0~10GB 구간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오를수록 요금제가 상승하는 것(0.047)으로 나타나나, 

10~30GB 구간에서는 상승률(0.047-0.039=0.008)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30GB 

구간 이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구간�설정에�대한�검증은� Appendix에�별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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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의 경우 직접적인 해석이 어려우나 수치적으로만 보았을 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기울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제변수를�포함한�결과는�표� 5의�모형� (1)에�나와있음

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는, 데이터 제공 수준이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OTT 

미디어 사용량이 요금제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 제공량이 보장되거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의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량 자체

보다는 가격, 안정성 인식, 이용 편의성 등 다른 요인들이 요금제 선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무제한 요금제나 QoS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실제 데이터 사용량과 지불 

요금 간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요금제 선택 과정에서 

overconfidence(Grubb, 2015)나 risk averse 성향(Gerpott & Meinert, 2017)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표� 4 스플라인�회귀�모형�추정�결과�및�기울기�구간�별�해석

종속변수(요금제) 계수� (표준오차)� 기울기�계산 실제�기울기 해석

데이터�사용량

(0~10GB)�구간� #1 0.047(0.009)*** 0.047 +0.047
GB당�

4.7%�상승

(10~30GB)�구간� #2 -0.039(0.013)*** 0.047+(-0.039) +0.008
GB당�

0.8%�상승

(30~50GB)�구간� #3 -0.007(0.009) 0.008+(-0.007) +0.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음

(50GB~)�구간� #4� 0.001(0.005) 0.001+(0.001) +0.00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음

통제변수 포함

모델�적합도

N 500

R² 0.543

AIC 762.392

BIC 808.752

***� p<0.01,� **� p<0.05,� *� p<0.1,� 괄호�안은�표준오차

비선형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선형 스플라인 모형과 유사하게 일정 구간 이후 

OTT 데이터 사용량이 요금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

였음 (표 5)

모형 (2)에서 Data의 2차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통해 OTT 데이터 사용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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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지출 간의 비선형성을 확인할 수 있음

※ 3차항을�넣는�모형의�경우� R2=0.9921로�과적합이�발생하기�때문에� 2차항까지만�고려함

알뜰폰 사용자들의 요금이 낮게 나오는 것과 소득이 높을수록 요금제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은 

일반적인 소비자 행태와 일치하는 결과로 표본 데이터 수집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5 스플라인�회귀�및�상호작용�모형�추정�결과

종속변수(요금제�지출) (1)선형�스플라인 (2)다차항 (3)다차항(조절효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데이터�사용량

(0~10GB)�구간� #1 0.047***(0.009) - -

(10~30GB)�구간� #2 -0.039***(0.013) - -

(30~50GB)�구간� #3 -0.007(0.009) - -

(50GB~)�구간� #4� 0.001(0.005) - -

요금제�유형� (Base:정량)

QoS - 0.349***(0.064) 0.374***(0.072)

무제한 - 0.596***(0.077) 0.710***(0.098)

(선형)� Data� - 0.009***(0.002) 0.029***(0.006)

QoS� ×� Data� - - -0.018***(0.006)

무제한� ×� Data� - - -0.024***(0.006)

(2차항)� Data² - -0.000***(0.000) -0.000***(0.000)

QoS� ×� Data² - - 0.000***(0.000)

무제한� ×� Data² - - 0.000***(0.000)

통제변수

연령(age) 0.052***(0.018) 0.050***(0.018) 0.049***(0.018)

소득(income) 0.000***(0.000) 0.000***(0.000) 0.000***(0.000)

성별(male) 0.066(0.047) 0.067(0.046) 0.057(0.046)

(SKT�기준)� KT 0.032(0.047) -0.026(0.046) -0.025(0.046)

U+ 0.034(0.062) -0.021(0.061) -0.022(0.061)

알뜰폰 -1.080***(0.082) -1.044***(0.080) -1.037***(0.079)

상수항 10.104***(0.097) 9.976***(0.103) 9.925***(0.105)

모델�적합도

N 500 500 500

R² 0.543 0.571 0.581

AIC 762.4 730.4 726.5

BIC 808.8 776.8 789.7

***� p<0.01,� **� p<0.05,� *� p<0.1,� 괄호�안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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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요금제 유형별(정량, QoS, 무제한)로 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제 선택에 

대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조절변수로 활용,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 

행태 차이를 확인함 (표 5, 모형 (3))

정량 요금제는 평균 28,654원, QoS 요금제는 평균 44,624원, 무제한 요금제는 평균 68,990원

으로 요금제 유형별로 금액대에 차이가 존재하며 모형 (2)의 요금제 통제 변수(QoS, 무제한)의 

유의도를 통해 확인하였음

정량 요금제는 일정량 데이터 제공 후, 그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종량제 형태로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제이며, QoS 요금제는 일정량 데이터 제공 후, 이후에는 속도제한이 걸린 

상태로 지속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는 속도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임

그림 5에서는 선형 스플라인 및 비선형 모형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요금제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제 지출 금액 상승이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구체적으로, 조절효과에 따른 차이로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사용구간에 따른 요금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정량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요금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다시 말해, OTT 미디어로 인한 추가 트래픽 수요는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간에서는 요금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음

그림� 5 OTT�데이터�사용량에�따른�요금제�선택�추세� (선형�스플라인�및�다차항�모형�요금제�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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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와 네트워크 인프라 관점에서 OTT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가 OTT 

플랫폼과 통신사업자에게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QoE 향상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OTT 미디어 데이터 사용량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금액 간 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숏폼 및 라이브 스트리밍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QoE 기반의 

서비스 요소 평가와 요금제 선택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서비스에 대한 효용 측정은 컨조인트 선택실험을 통해 시작 딜레이, 버퍼링 비율, 해상도의 

영상 품질 요소를 활용하였으며, 요금제 선택은 OTT 미디어 데이터 사용량과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 스플라인을 활용하였음

먼저, 숏폼 및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시 영상 품질에 대한 효용 측정을 통해 콘텐츠 

형태에 따라 QoE 요소에 대한 세부적 인식 차이가 일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네트워크 품질 안정성이 소비자 가치 인식과 지불 의사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숏폼 및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는 영상 품질 중 해상도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하였으나, 

그 외 속성에서는 OTT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임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해상도에 대한 중요도가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품질이 실제 소비자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응답자의 53.4%가 숏폼 프리미엄 요금제에 지불 의사를 표명하여, 안정적 품질 보장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만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 사용량 구간에서는 트래픽 수요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OTT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추가 데이터 트래픽 수요가 통신사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여줌

스플라인 회귀분석 결과, OTT 미디어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제 선택 간에 구간별 상이한 

비선형 관계가 나타났으며, 중·고사용 구간에서는 OTT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추가 트래픽 

증대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제약이 확인됨

QoS 및 무제한 요금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사용량 이상의 사용자에겐 추가

적인 데이터 사용이 요금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가 요금제 설계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 분석에 포함된 

정량·QoS·무제한 요금제 전반에서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제 지출의 한계효과가 

공통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특정 요금제 설계의 문제

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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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연평균 20.6% 증가했으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는 연 3% 이하 성장에 그쳐, 데이터 사용량 증가가 수익으로 

전환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해석과도 일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본 연구 결과는 트래픽 측면에서 OTT 미디어 이용과 요금제 선택 간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OTT 트래픽 사용량과 무관하게 OTT 시청 성향이나 패턴 등도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를 OTT 미디어 이용이 통신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통신사업자와 OTT 미디어 사업자는 상호보완적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재의 가치 순환 구조에 있어서 일부 한계가 존재함

통신망 품질의 개선은 OTT 미디어의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을 높여 추가적인 지불 의사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낳지만, OTT 이용 확대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대가 요금제 변경

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서는 외부효과 내부화 문제, 인센티브·비용 비대칭 문제 등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는 

사업자 간 협력·보상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OTT 미디어 이용에 따른 데이터 추가 수요만으로는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외부효과 내재화의 

어려움, 인센티브 비대칭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이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와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함

이미 기존 연구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운영자 간의 투자 인센티브와 비용 부담 구조의 

비대칭성을 다뤘으며, 네트워크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Condorelli & Padilla, 2025; Na, 2023)

나아가, 일부 논의되는 협력적 투자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는 하나의 접근으로서,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투자 유인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네트워크 투자 

지속성 측면이나 장기적인 후생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BEREC, 

2020; Frontier Economics, 2022; Jitsuzumi, 2024)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제고된다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 OTT 미디어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논의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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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ppendix

(설문조사)�응답자�기초통계량

표 6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으로 가구소득, OTT 사용 시간, 데이터 

사용량은 구간으로 조사하여 중간값을 이용해 통계치를 구하였음

가구 소득, OTT 사용 시간, 데이터 사용량의 경우 범주형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어 범주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통계치를 계산함

(가구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 ⑪ 1,000만원 이상

(OTT 사용 시간) ① 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이내 ... ⑫ 6시간 이상

(데이터 사용량) ① 5GB 미만 ② 5~10GB 미만 ... ⑧ 150GB 이상

표� 6 설문조사�응답자�기초통계량� (n=5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이(세) 39.70 12.53 20 69

가구�소득(만원) 573.4 257.85 1(100만원�미만) 11(1,000만원�이상)

OTT�사용(시간) 108.00 68.89 1(30분이내) 12(6시간이상)

데이터�사용(GB) 39.21 48.48 1(5GB�미만) 8(150GB�이상)

OTT�구독료(원) 23,907 19,291 0 97,490

변수 단계 응답자�수 비율

성별
여성 250 50.0%

남성 250 50.0%

AI�활용�여부
예 397 79.4%

아니오 103 20.6%

통신사

SKT 201 40.2%

KT 119 23.8%

U+ 80 16.0%

알뜰폰 100 20.0%

사용�숏폼�

OTT� (중복�가능)

유튜브�쇼츠 474 94.8%

틱톡 185 37.0%

인스타그램�릴스 306 61.2%

숏폼�

주요�시청�기기

스마트폰 441 88.2%

태블릿 23 4.6%

데스크탑 2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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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컨조인트�속성�설명�카드

그림 6는 컨조인트 속성을 설명하는 카드로 실제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각 영상 속성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 컨조인트�속성�설명�카드� (숏폼�및�라이브�스트리밍)

[숏폼�컨조인트�속성�설명]

▶영상품질(해상도,�비트레이트):� [해상도�사진�첨부]�

� �첨부된�예시�사진처럼�해상도가�낮을수록�화면이�흐릿해지고,�해상도가�높을수록�선명도가�증가합니다.

▶초기시작�지연(재생�대기�시간):�영상�재생�버튼을�누른�후�실제로�플레이가�시작되기까지�걸리는�시간입니다.

▶재생�중�버퍼링(시간,�비율):�전체�재생�시간�중�영상이�일시�정지되거나�대기�화면으로�멈춰�있는�누적�

시간을�의미하며,�재생�도중�간헐적으로�발생할�수�있습니다.�

▶월�요금:�숏폼(Short-form)� OTT�서비스�활용을�위해�지불할�의사�금액

[라이브�스트리밍�컨조인트�속성�설명]

▶영상�품질�하락(해상도,�비트레이트)�:�[해상도�사진�첨부]�첨부된�예시�사진처럼�해상도가�낮을수록�화면이�

흐릿해지고,�해상도가�높을수록�선명도가�증가합니다.�라이브�스트리밍을�시청하는�도중�영상�품질이�내려가는�

것을�의미합니다.� (하락하는�빈도는�영상�시청�시간의� 10분당� 1회�하락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초기�시작�지연(재생�대기�시간):�영상�재생�버튼을�누른�후�실제로�플레이가�시작되기까지�걸리는�시간입니

다.� (광고�시간�제외)

▶재생�중�버퍼링(시간,�비율):�전체�재생�시간�중�영상이�일시�정지되거나�대기�화면으로�멈춰�있는�누적�

시간을�의미하며,�재생�도중�간헐적으로�발생할�수�있습니다.�

▶월�요금:�라이브�스트리밍(Live� Streaming)� OTT�서비스�활용을�위해�지불할�의사�금액

변수 단계 응답자�수 비율

스마트� TV 13 2.6%

사용�라이브�스트리밍�

OTT� (중복가능)

유튜브�라이브 457 91.4%

숲(SOOP) 65 13.0%

치지직(Naver� TV�포함) 112 22.4%

위버스(Weverse) 57 11.4%

라이브�스트리밍�

주요�시청�기기

스마트폰 366 73.2%

태블릿 44 8.8%

데스크탑 65 13.0%

스마트� TV 25 5.0%�

요금제�타입

정량�요금제� (제한) 99 19.8%

QoS�요금제 271 54.2%

무제한�요금제 130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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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라인�회귀모형�적합도�비교

스플라인 회귀분석 시 구간을 분리하는 기준으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활용하여 구간 선택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함

독립변수인 OTT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능성 있는 구간분리를 확인하여 모형간의 

BIC를 비교한 결과, 구간을 10/30/50 으로 설정하였을때 가장 모델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7)

※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모두�특정�데이터를�활용한�모형들을�비교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모형�선택�기준으로,�작을수록�적은�변수의�개수로�설명력이�높다는�뜻이며,� AIC보다는�

샘플�크기에�대한�패널티가�있는� BIC를�일반적으로�많이�사용함

※ AIC와�BIC�모두�아래�수식을�통해�계산이�가능하며,�k는�모델의�파라미터�수,�n은�표본의�크기,� L은�

최대�우도임�

   ln� �    ln ln�
다만, 현재 데이터가 설문조사의 용이성을 위해 직접적인 수치가 아닌 구간을 기준으로 취합

되어 모델 간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편은 아니나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7 스플라인�회귀모델의�구간�기준�별� AIC와� BIC

스플라인�구간� (GB) AIC BIC

10/50/100 1044.29 1065.36

10/20/30 1044.91 1070.20

10/20/40 1043.90 1064.97

10/30/50/100 1045.09 1070.38

10/50/120 1044.25 1065.33

20/30/100 1048.07 1069.15

10/30/50 1043.11 1064.18

20/30/50 1049.72 1075.01

5/20/50 1043.81 1069.10

25/75/125 1050.50 10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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